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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서 전차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. 왜냐하면 이후의 전차를 논할때 '합성궁'을 빼 놓을 수
가 없기 때문입니다. 최초의 합성궁은 BC 235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정복한 악카드
인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. 본래 활은 약 12000년전에 앞서 이미 소개한 아틀아틀, 투석기
와 함께 등장했지만 두 무기에 비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고대 문명권에서는 주로 사냥용으
로 썼을뿐 실제 전력으로 이용하는 예는 드물었습니다. 이런 활을 지금의 이란에 위치한 자
그로스 산맥 너머의 유목민들이 활 몸체 양끝을 뿔을 이용해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해내자
활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.

 
 

 

기원전 7세기경에 사용된 앗시리아인의 활을 복원한 모
습. 악카드인의 활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

고 있다.

 

수메르의 도시들을 정복한 악카드인들은 그들이 가지고
있던 합성궁을 전차와 함께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.
그들의 전차는 수메르인의 것과는 달리 두개의 바퀴를 달
고 있었으며, 바퀴의 몸체는 여섯개의 바퀴살로 지탱하고
있어 수메르인의 통나무바퀴보다 가벼웠고 빨랐습니다.
악카드인의 전차에는 두명의 병사가 탑승했는데, 하나는
방패를 든 운전수고, 또 하나는 궁수였습니다. 운전수의
역활은 전차를 모는 동시에 방패를 이용해 궁수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고, 궁수는 활을
쏘거나 근접전에서 칼을 뽑아 적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. 기본적으로 평야지대
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전차만큼 최적의 장비도 드물었고, 전
차는 이후 기원전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.

기원전 17세기 히타이트인의 전차 모습. 악카드인의 전차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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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차 제작기술은 기원전 16세기에 들어 이집트에도 알려
지게 됩니다. 당시 가나안 지방에 거주하던 다민족 집단
인 힉소스인들은 - 이 집단에는 유태인, 아랍인 등이 주축
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. - 전차를 가지고 이집트를
침략해 이집트 중왕국시대를 마무리시키게 됩니다. 당시
이집트인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, 오로지 창과
방패를 든 보병과 궁수에만 의지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.
그리고 힉소스인에게 패하여 하이집트를 내어주게 되자,
이집트인들은 힉소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차기술을 받
아들여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. 이후 이집트 제
18왕조를 연 해방왕 '아흐모세' (제위: BC 1570 ~
BC1546)는 힉소스왕 아페피와 30여년간의 전쟁을 벌여
힉소스인을 이집트에서 쫓아내는데 성공하는데, 그는 힉소스인과 똑같이 전차를 이용해
그들을 몰아냅니다. 아흐모세 이후, 신왕국시대의 파라오들은 전차를 집중적으로 양성했
고 이집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근동 최대의 전차생산국 및 전차강국이 됩니다. -
성경에서는 솔로몬왕 시대 이스라엘에 '병거청'이라는 관청이 있어 전차를 집중적으로 육
성했는데, 전차를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다고 기록합니다. - 전차는 고대 그리스에도 전래되
어, 호메로스의 <일리아드>에는 전차를 타고 이리저리 전장을 왔다갔다 하는 영웅들이 묘
사되어있습니다.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전차는 전투용이라기 보다는 장군들의 의전용, 혹
은 병력수송목적으로 쓰인것으로 보입니다.

  

이집트를 힉소스인으로부터 해방한 파라오 아흐모세의
미라와 이집트 제 18왕조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
발견된 전차의 모습. 이집트의 전차는 악카드인의 전차에
비해 훨씬 더 가볍게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무게도 두 손

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만큼 가볍다.

 

고대 중국의 전차, 춘추시대 (BC 7세기)의 것으로, 근동
지방의 전차와는 달리 엄청나게 큰 바퀴를 가진 차체에
운전수, 궁수, 창수 세명이 타고 있는 구조이다. 궁수는 합
성궁을 사용하고 있는데, BC 16세기경 중앙아시아로부
터 중국에 전차가 전래되면서 함께 합성궁도 전해진 것으

로 추측한다. 

전차는 고대 문명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.
하지만 전차는 바퀴를 사용한 무기이므로 거칠고 험난한
지형에서는 전복되기 쉬웠고, 또한 지나치게 많은 말이
소모되고, 전차의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 단점
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이후 말이 개량되면서 점점 더 크
고, 사람이 등위에 올라타도 견딜 수 있을만큼 튼튼한 말
이 생산되자 전차는 차츰 전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합니다. 전차의 원류지인 메소포타미아
지방에서는 전차에 금속장갑을 입히거나 차축에 낫을 달아 돌격목적으로 전차가 사용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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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했지만, 그나마도 기원전후에 이르면 기병에 밀려나 사라지게 됩니다. 하지만 합성궁은
날이 갈 수록 점점 개량되어나갔고, 등자가 없어서 균형을 잃기 쉬웠던 초기 기병들에게 보
급되어 이번에는 기마궁술로써 새로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.

기원전 7세기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앗시리아 제국기병의 모습. 초창기 기병으로 등자가
없는 말을 타고 있으며, 합성궁을 들고 있다.

-글: 골리앗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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